
"교차하고 융합하는 세계"…'와엘 샤키: 텔레

마치와 다른 이야기들'

바라캇 컨템포러리 28일 ~ 4월 27일

업데이트 2025.02.28 오전 09:40 

김정한 기자

(서울=뉴스1) 김정한 기자 = 와엘 샤키의 개인전 '와엘 샤키: 텔레마치와 다른 이야기들'이 갤러
리 바라캇 컨템포러리에서 28일부터 4월 27일까지 열린다. 샤키는 영상 작업을 통해 실재와 허
구가 혼재하는 서사적인 작품 세계를 구축해 온 중동 지역을 대표하는 현대미술가다.

갤러리에서 두 번째로 열리는 이번 전시는 샤키의 2000년대의 주요 초기 비디오 작업인 '텔레
마치' 시리즈(2007-2009) 중 세 작품, '알 아크사 공원'(2006), '동굴(암스테르담)'(2005)을 재
조명한다. '텔레마치'는 1970년대에 서독에서 방영된 버라이어티 쇼에서 따왔다. 서로 다른 문
화가 만나 충돌하고 교류하며 오락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의 구성을 차용했다.

Wael Shawky_Al Aqsa Park_installation view (바라캇 컨템포러리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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샤키는 기존의 역사적 서술을 재해석해 미술, 종교, 국가 정체성 등의 개념을 복잡하게 얽어내는
작업을 지속해 왔다. 이번에 전시되는 영상 작업에서도 구조적, 사회적 양극을 유쾌하고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재구성해 탐구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1층에선 컴퓨터 애니메이션 작품 '알 아크사 공원'(2006)을 만날 수 있다. 이 작품은 UFO처럼
보이는 건물이 회전목마처럼 빙글빙글 도는 모습을 보여준다. 이슬람교, 유대교, 기독교적 요소
가 연상되는 건물의 끊임없는 회전은 '제자리걸음'이라는 역사의 답보 상태를 에둘러 비판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텔레마치' 연작에 속한 세 작품 '텔레마치 사다트'(2007), '교외'(2008), '쉘터'(2008)는 전시
공간 1층, 지하층에 걸쳐 전시된다. 각각 사다트 대통령 암살, 나일강 삼각주 지역의 한 시골 마
을에서 펼쳐진 헤비메틸 공연, 이집트 서부 사막 어딘가의 한 진흙 오두막을 소재로 한 작품이
다. 작가의 주관적인 견해를 덧붙이지 않고 새로운 관점에서 일정 거리를 둔 채 역사적 사건을
되돌아보게 한다.

'동굴(암스테르담)'은 샤키가 암스테르담의 한 슈퍼마켓에서 쿠란 중 카흐프의 장(동굴의 장)을
암송하며 걷는 모습을 보여준다. 자본주의의 한 전형인 슈퍼마켓 진열대를 배경으로 불안감과
이질감이 연출되는 장면은 세계화가 각 지역의 문화에 큰 영향을 미치며 때로는 부조화를 일으
킬 수도 있음을 시사한다.

Wael Shawky_The Cave_installation view (바라캇 컨템포러리 제공)



https://www.news1.kr/life-culture/performance-exhibition/5704538

이번 전시는 샤키의 작업 세계에 있어서 중요한 키워드인 종교, 이민, 문화를 잘 드러낸다. 작품
들은 유목과 도시, 전통과 현대, 동양과 서양 등이 서로 교차하고 융합되는 지점을 포착한다. 이
를 통해 역사 서술과 사회 발전이 형성되는 메커니즘을 파헤친다.

샤키는 "1971년 이집트 알렉산드리아에서 태어난 후 70년대 가족이 사우디아라비아로 이주했
다"며 "베두인을 비롯한 여러 토착 민족의 전통과 급속한 현대화 물결이 공존하던 메카에서 보
낸 어린 시절이 나의 정체성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고 밝혔다.

그는 영상 작업을 중심으로 드로잉, 페인팅, 설치 등 다양한 매체를 아우르는 작품을 선보여 왔
다. 특히 2024 베니스 비엔날레 이집트관에서 선보인 '드라마 1882'(2024) 등의 작업으로 널
리 인정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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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ael Shawky_Telematch and Other Stories_installation view (바라캇 컨템포러리 제공)


